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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말씀. 시편 94편 12절 – 15절.

12.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3.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

이다 14.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15.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좇으리로다

묵상제목.‘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 받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견합니다. 시인은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참된 복이 됩니다. 

이는 악인들과 구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책과 훈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교훈과 가르침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혹독하고 쓰라리기도 하지만 분명 그 가르침에는 회복을 위한 힘과 성장에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답을 묻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당면한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스스로 답하고 결정내리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얻고자 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교훈으로 우리는 유혹을 비껴가며, 하나님의 가르침으

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며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분노가 있을 때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허락된 기쁨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줄 기도.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교훈과 법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삶의 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